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그동안 소
외됐던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생태론자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 양쪽 
진영이 타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DMZ 지역의 현황을 잘 살펴보면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DMZ는 획일적인 성격을 가진 공간이 아니다. 동부 산악지대는 울창한 산림과 함께 생태적으로 잘 보전된 지
역이 있는 반면 중서부지역은 군이 효율적 경계를 위해 수목을 수시로 제거하기 때문에 생태적 가치가 높지 
않은 곳도 많다. 또한 서부지역의 임진강·한강 하구는 DMZ 없이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개발 및 보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DMZ 주변에 대량 매설된 지뢰도 큰 변수다. 막대한 지뢰 제거 비용을 감안한다면 대
규모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교통망이 통과돼야 하는 일부 DMZ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당장 개발의 필요성과 효용가치가 크지 않다. 따라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큰 DMZ 지역을 대규모로 개
발하는 상황은 염려치 않아도 된다.

배후 거점도시와 동떨어져 있는 DMZ 지역에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보다 접경지역 거점도시
와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 따라서 광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남북을 연결
하는 주요 교통망 주변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 공급도 쉽지 않은 DMZ 접경지역에 제조업 
위주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철도·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나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같이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구역에 국한해 
지뢰를 제거하고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MZ 국제평화지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남북
협력 모델에서 탈피해 교육·지식·컨벤션·공연·전시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재를 양성
하는 경영·의료·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한류 붐을 활용해 외국인에게 케이팝(K-POP)·영

[시론] DMZ 접경지역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입력 : 2021-05-28 00:00

Page 1 of 2[시론] DMZ 접경지역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농민신문

2021-06-01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TME/338872/view



화·한국어·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국제학교 유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접경지역 중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곳은 어디일까.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의선 축은 한반도 전체 인
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핵심지역이다.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서울·경기·인천 
등 남한 수도권 도시와 평양·남포·해주·개성 등 북한 거점도시들이 긴밀하게 연계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여객과 물류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된다.

서울-평양 구간은 다중 철도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의선을 현대화하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
선(GTX-A)을 연장해 서울·경기북부와 개성·사리원·평양을 연결하고, KTX 신(新)경의선을 신설하거나 GTX-D 
노선을 연장해 서울·경기남부와 해주·남포·평양을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요 교통망이 통과하게 될 파주·김포·강화 등 서부 접경지역은 남북교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
시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북한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갖고 와 수도권에 공급하는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도 유망할 것이다. 해주-개성 지역에 남북 산업협력 벨트가 형성되면 한강 하구와 경기
만 일대는 물류·유통의 핵심거점으로서 남북 경제공동체의 주요 무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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